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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에 사시는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으렵니다” 

 

마리 소희 수녀는 아버니 정현국과 어머니 박순덕의 장녀로 태어났으며, 한명의 남동생이 있다.  

수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실한 가톨릭 신앙을 물려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입회 전에는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수녀의 어머니는 노틀담 준회원 이시며, 딸인 수녀와 함께 노틀담의 

정신을 살아가고 계시다.   

 

첫선서 후 수녀는 본당과 학교에서 사도직을 하며 특유의 환한 미소로 좋으신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였다. 

수녀의 미소는 그녀가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받은 밝고 선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본당수녀로 활동할 

때, 늘 웃는 얼굴로 신자들을 대하는 수녀의 모습은 함께 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좋으심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입회 전 대구효성가톨릭대학 종교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수녀는 노틀담의 교육자로서 박문여중, 

박문초등학교, 대철중학교, 박문중학교에서 13 년간 교사로 헌신하였다. 학교에서 수녀는 늘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수녀 특유의 밝은 모습은 

학생들에게 활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그들이 보다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수녀의 마지막 

소임지였던 박문중학교에서 수녀는 생태교육에 주력하였다. 그녀의 주보성인인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지녔던 수녀는 학생들에게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지구환경의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녀는 학교 옥상의 텃밭을 교육의 장으로 삼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작물들을 가꾸고 수확하며, 

자연을 돌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학생들에게 선사하기도 하였다.  

 

공동체 안에서도 수녀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며 밝고 긍정적인 분위를 조성하였다. 소박하고 정성스럽게 

공동체의 일을 함께 하였으며, 칭찬과 격려로 자매 수녀들을 지지해주고, 작은 나눔과 배려에도 커다란 행복을 

느끼며 감사를 표하였다.  

 

2022 년 2 학기를 시작하면서 허리 쪽의 심한 통증을 느낀 수녀는 검사를 통해 소장, 척추쪽 대동맥 주위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종양(신경섬유종)이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녀는 치료를 위해 학교를 퇴직을 하고 

2022 년 8 월 10 일에 관구본원으로 이동하였다.  8 월 12 일, 소장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9 월 22 일, 수녀에게 심한 통증을 겪게했던 척추쪽 대동맥 주위의 종양 제거하는 수술은 종양으로 

덮여있는 대동맥을 잘라내고 인공대동맥을 이식받는 큰 수술이 되었다. 수도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수녀는 가족과 수도공동체에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그러나 9 월 

26 일, 수술부위인 대동맥 문합부의 누출이 일어났고 이로인해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 수녀는 하느님 품에 

안겼다.  

 

수술 전 심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긍정적인 자세와 밝음을 잃지 않고 공동체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했던 수녀의 모습은 함께했던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작은 기쁨” 이라는 뜻을 가진 수녀의 

수도명처럼 수녀는 일상의 작은 일들 안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우리는 

수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수녀의 밝음과 긍정적인 자세, 기쁨 가득한 선한 미소를 떠올리며, 하느님 안에서 

숨겨진 보석처럼 살아온 수녀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 좋으신 하느님 품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고 있을 마리 소희 수녀가, 그녀의 모토대로,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기도드린다.  


